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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     론

성격은 한 사람의 감정, 사고, 행동의 일관된 패턴을 설명해 

주는 특징을 말하며 동일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

들의 개인차를 반영한다.1) 여러 연구들에서 성격은 대인관계

에서의 문제해결능력, 스트레스 대처 방식, 우울과 같은 심리 

사회적 적응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.2-4) 아동·청소년

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격에 따라 우울, 불안과 같은 

내재화 문제를 보이거나 공격성, 비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

제를 보이는 등 적응 양상의 차이가 있었다.5-9) 이처럼 성격은 

한 개인의 적응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

개인의 성격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적

응 수준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

성격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Cloninger10)의 심리생물학적 

성격모델은 성격(personality)을 기질(temperament)과 성격

특질(character)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. 기질이란 다양한 정

서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으로 유전적 속성

을 지니며 문화나 사회적 학습과는 무관하게 전 생애에 걸쳐 

안정적인 것으로 가정된다.11) 기질 차원으로는 자극추구

(novelty seeking, NS), 위험회피(harm avoidance, HA), 사회

적 민감성(reward dependence, RD), 인내력(persistence, P)

이 있다. 기질과 함께 성격을 구성하는 또 다른 차원인 성격

특질은 한 개인이 가진 기질, 가족환경, 생활경험이 상호작용

하여 발달한 것으로,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(self-object rela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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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onship)의 개인차를 말한다.11) 성격특질 차원으로는 자율

성(self-directedness, SD), 연대감(cooperativeness, C), 자기

초월(self-transcendence, ST)이 있다. 

심리생물학적 성격모델로 성격을 측정하여 아동·청소년의 

적응 수준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,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

한 연구5)에서 attention-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로 진

단받은 아동들은 자극추구(NS)가 높고 사회적 민감성(RD)과 

인내력(P)이 낮은 반면, 불안장애로 진단받은 아동들은 위험

회피(HA)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.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질 차

원 중 자극추구(NS)는 공격성, 비행행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

동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외현화 문제와 높은 상관을 보인 반

면6-8) 내재화 문제는 위험회피(HA)와 관련을 보였다.8,9)

앞서 언급했듯이 Cloninger10)는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로 

유전적 속성과 환경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포함

하였는데,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양육자인 부모는 생물학적으

로나 환경적인 면에서 자녀의 성격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

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. 특히 어린 자녀는 가족이라는 테두

리 안에서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성격적 발달을 이루며 중요

한 가족 구성원들의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. 자녀의 성격 

특성은 자녀를 대하는 가족들의 다양한 반응을 촉발할 수 

있고, 이러한 반응들은 다시 피드백되어 자녀의 발달에 영향

을 준다.12) 따라서 부모의 특성은 자녀의 성격 형성을 비롯하

여 이후 자녀가 사회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적

응 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.

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자녀의 적응 수준에 영향을 주는 

부모 특성에 관해 관심을 가져왔는데 주로 부모 양육행동의 

특징, 부모-자녀 관계, 부부 사이의 갈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

었다.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부정적인 피드백은 자녀의 기질, 

또래 괴롭힘,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

아동의 인지적 취약성을 증대시켰으며,13) 권위적인 부모의 양

육태도는 자녀의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자녀의 내재화 문제

를 증가시켰다.14) 또한 차갑고 무관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

아버지의 지나친 통제행동은 아동,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과 

비행행동을 예측하였다.6) 갈등 상황에서의 부부 간 대처 방식

과 3년 후 자녀의 적응상태와의 관계를 살펴 본 종단연구에

서는 갈등조절이 어렵고 상대를 적의로 대한 부모의 태도가 

자녀의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였고,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문

제 상황에 무관심한 남편의 태도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예

측하였다.15)

부모의 특성 중 부모의 성격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

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. 부모-자녀 기질과 아동

기 자녀의 행동 문제를 살펴본 연구8)에서 자녀가 자극추구 

수준이 높고 어머니 역시 자극추구가 높을 경우 아동의 주의

력 문제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, 자녀가 위험회피 수준이 높

고 아버지가 위험회피가 높을 경우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높

은 경향을 보였다. 또한 어머니가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불안

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자녀가 수줍음을 많이 타거나 쉽게 

불안을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.16)

이처럼 부모의 성격은 자녀의 성격과 함께 자녀의 심리적 

적응 수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. 이는 임

상현장에서 환자의 심리적 기능 평가 및 치료적 개입에도 유

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런데 자녀의 적응에 

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, 의사소통 방식 등에 

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모의 성격에 관

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. 또한 성격을 생물학적인 

모델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데 국내에서는 Jin17)의 

연구가 있으나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상장면에

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

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

녀의 성격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(불안, 우울) 및 외현화 문제

(비행, 과잉행동)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.

방      법

1. 대  상(Table 1)

2012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충북권역 해바라기센터(아

동) 경유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아동·청소년들

(42명)과 본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한 아동·청소년들(23

Table 1. Demographic characteristics (N=65)

Characteristics Participants
Offspring

Age 3–17 (M/SD: 10.46/4.20)

Sex, N (%)

Female 45 (69.2)

Male 20 (30.8)

Education, N (%)

Preschool 13 (20)

Elementary school 23 (35.4)

Middle school 19 (29.2)

High school 10 (15.4)

Visit, N (%)

Center 42 (64.6)

Hospital 23 (35.4)

Parent, N (%)

Age 29–61 (M/SD: 42.15/6.51)

Mother 52 (80)

Father 13 (20)

M: mean, SD: standard devi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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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) 및 이들의 부모가 되는 보호자들(총 65명)을 대상(Table 

1)으로 기질 및 성격검사와 한국 아동인성 평정척도를 실시하

였다. 아동·청소년 65명의 주된 증상은 불안과 우울(48명), 

주의력 문제(7명), 발달지연(6명), 불면증(1명), 강박사고(1명), 

틱 증상(1명), 언어발달 문제(1명)였다. 본 연구는 본원 임상시

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(KUCH 2015-11-050).

2. 측정도구

1)   기질 및 성격검사(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 

Inventory, TCI)

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(TCI) 검사군들

은 Cloninger10)의 심리생물학적 성격모델에 따라 만들어졌으

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아, 아동, 청소년, 성인용 버

전을 사용하였다. 모든 버전은 공통적으로 4개의 기질 차원

(자극추구, 위험회피, 사회적 민감성, 인내력)과 3개의 성격특

질 차원(자율성, 연대감, 자기초월)으로 구성되었다. 본 연구

에서는 각 차원의 t 점수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은 경우 기

질 차원에서 자극추구는 호기심이 많고 충동적인 성향, 위험

회피는 조심성이 많고 잘 긴장하는 성향, 사회적 민감성은 사

회적 접촉을 좋아하고 헌신적인 성향, 인내력은 좌절에도 불

구하고 끈기를 발휘하는 성향을 의미한다. 성격특질 차원에

서 자율성은 책임감 있고 신뢰성이 높은 성향, 연대감은 관대

하고 동정심이 많은 성향, 자기초월은 창조적이고 영적인 성

향을 의미한다.

(1)   기질 및 성격검사-유아용(The Junior Temperament 

and Character Inventory/3-6, JTCI/3-6)

독일형 Junior TCI(JTCI)를 국내에서 Min 등18)이 표준화

한 검사이다. 유아용은 취학 전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

다. 총 86문항으로 양육자 보고식이며 5점 평정척도로 구성

되어 있다.

(2)   기질 및 성격검사-아동용(The Junior Temperament 

and Character Inventory/7-11, JTCI/7-11)

독일형 JTCI를 Min 등18)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검사이다. 

아동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 총 86문항으로 양육자 

보고식이며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.

(3)   기질 및 성격검사-청소년용(The Junior Temperament 

and Character Inentory/12-18, JTCI/12-18)

독일형 JTCI를 Min 등18)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검사이다. 

청소년용은 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 총 82문항으로 자

기보고식이며 4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.

(4)   기질 및 성격검사-성인용(The Temperament and 

Character Inventory-Revised-Short, TCI-RS)

독일형 TCI-Revised(TCI-R)의 단축형인 TCI-R-Short를 

Min 등18)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검사이다. 성인용은 총 140문

항으로 자기보고식이며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.

2)   한국 아동 인성평정척도(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

for Children, KPRC)

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(KPRC)19)

은 4개의 타당성 척도와 자아탄력성 척도 및 10개의 임상척

도로 구성되어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임상척도 중 내재화 문제

를 반영하는 불안척도(anxiety, ANX), 우울척도(depression, 

DEP)와 외현화 문제를 반영하는 비행척도(delinquency, DLQ), 

과잉행동척도(hyperactivity, HPR)를 사용하였다. 각 문항은 

4점 평정척도이며 양육자 보고로 이루어진다. 본 연구에서는 

각 척도의 t 점수를 사용하였다.

3. 통계분석

양육자의 기질 및 성격특질, 자녀의 기질 및 성격특질, 그

리고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을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

Table 2. Correlations between offspring and mother/father TCI (total)

Mother or
father

Offspring
NS HA RD P SD C ST

NS .16 .09 .31* .04 -.14 -.01 .17
HA .25* .14 .24 -.25* -.07 -.05 .18
RD -.18 .02 .00 .22 .09 .08 -.02
P -.23 -.00 -.16 .16 .05 .04 -.09
SD -.23 -.11 -.22 .18 .21 .00 -.13
C -.23 -.06 -.13 .11 .11 .06 -.11
ST -.26* .29* -.21 .01 -.17 .04 .13

*: p<.05. C: cooperativeness, HA: harm avoidance, NS: novelty seeking, P: persistence, RD: reward dependence, SD: self-direct-
edness, ST: self-transcendence, TCI: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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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하였다. 또한 TCI로 측정한 양육자, 자녀의 기질 및 성격

특질 하위 차원들의 문제행동 예측 정도를 알아보고자 회귀

분석을 시행하였다. 통계분석은 SPSS 12.0(SPSS Inc., Chi-
cago, IL, USA)을 사용하였다. 

결      과

1. 부모와 자녀의 기질 및 성격특질 간의 관계(Table 2-4)

부모와 자녀의 기질 및 성격특질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

(Table 2), 부모의 자극추구(NS) 차원이 자녀의 사회적 민감성

(RD) 차원과 정적상관을 보였고(r=.31, p＜.05), 부모의 위험회

피(HA) 차원이 자녀의 자극추구(NS) 및 인내력(P) 차원과 상

관을 보였다(각각 r=.25, p＜.05; r=-.25, p＜.05). 또한 부모의 

자기초월(ST) 차원이 자녀의 자극추구(NS) 및 위험회피(HA)

와 상관을 보였다(각각 r=-.26, p＜.05; r=.29, p＜.05). 그러나 

동일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.

자녀의 기질 및 성격검사(TCI)는 중학생 이상의 연령부터 

자기보고로 이루어지며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양육자의 보

고로 이루어진다. 보고자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기질 및 성격

특질 간 상관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자녀의 자기보고

로 이루어진 경우와 양육자인 부모가 보고한 경우를 구분하

여 동일 차원의 상관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. 초등학생 

이하의 자료를 분석하여 부모와 자녀의 기질 및 성격특질 간 

상관을 살펴본 결과(Table 3), 동일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의 

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, 기질 차원 중 자극추구(NS)

와 성격특질 차원 중 자율성(SD)에서 의미 있는 상관을 보였

다(NS r=.34, p＜.05; SD r=.42, p＜.05). 그러나 중·고등학생

의 자료를 분석(Table 4)하였을 때는 동일 차원에서 부모와 

자녀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.

2.   자녀 및 부모의 기질 및 성격특질과 자녀의 문제행동(Table 

5, 6)

우선 Table 5의 자녀의 기질 및 성격특질과 문제행동의 관

계에서 내재화 문제인 불안, 우울의 경우 공통적으로 기질 

차원 중 위험회피(HA)와 정적상관(ANX r=.52, p＜.01; DEP 

r=.46, p＜.01)을 보였고, 성격특질 차원 중 자율성(SD)과 부

적상관(ANX r=-.32, p＜.01; DEP r=-.29, p＜.05)을 보였다. 

불안의 경우 자기초월(ST)과 정적상관을 보였고(r=.26, p＜ 

.05), 우울의 경우 사회적 민감성(RD), 인내력(P), 연대감(C) 

차원과 부적상관을 보였다(RD, P r=-.32, p＜.01; C r=-.24, 

p＜.05). 외현화 문제인 비행, 과잉행동의 경우 공통적으로 

기질 차원 중 자극추구(NS)와 정적상관을 보였다(DLQ 

r=.45, p＜.01; HPR r=.50, p＜.01). 또한 과잉행동은 사회적 

민감성(RD)과 정적상관을, 인내력(P)과 부적상관을 보였다

Table 3. Correlations between child (mother/father-rated JTCI) and mother/father TCI

Mother or
father

Child (N=36)

NS HA RD P SD C ST

NS .34* .18 .21 -.19 -.24 -.19 .15
HA .38* .29 .12 -.34* -.21 -.24 .38*
RD -.31 -.01 -.11 .11 .03 .07 -.23
P -.19 .05 -.07 .08 -.07 -.01 -.10
SD -.50† -.42* .02 .38* .42* .37* -.37*
C -.27 -.08 -.02 -.12 -.02 .03 -.07
ST -.19 .36* -.27 -.19 -.33 .04 .03

*: p<.05, †: p<.01. C: cooperativeness, HA: harm avoidance, JTCI: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, NS: novelty 
seeking, P: persistence, RD: reward dependence, SD: self-directedness, ST: self-transcendence, TCI: Temperament and Character 
Inventory

Table 4. Cor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and mother/father TCI

Mother or
father

Adolescent (N=29)

NS HA RD P SD C ST

NS -.08 -.01 .43* .30 -.01 .24 .25
HA .15 .02 .40* -.18 .05 .11 .02
RD -.01 .06 .12 .37 .20 .11 .27
P -.26 -.02 -.35 .24 .18 -.01 -.03
SD .01 .18 -.52† -.01 .05 -.35 .04
C -.15 .03 -.31 .36 .23 -.06 -.09
ST -.36 .25 -.15 .25 .02 -.01 .26

*: p<.05, †: p<.01. C: cooperativeness, HA: harm avoidance, NS: novelty seeking, P: persistence, RD: reward dependence, SD: 
self-directedness, ST: self-transcendence, TCI: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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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RD r=.25, p＜.05; P r=-.29, p＜.05).

부모의 기질 및 성격특질과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(Table 

6)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. 내재화 문제의 경우 불안과 

우울 모두 위험회피(HA)(ANX r=.28, p＜.05; DEP r=.31, p＜ 

.05) 및 자기초월(ST)(ANX r=.38, p＜.01; DEP r=.33, p＜ 

.01)과 정적상관을 보였고, 자율성(SD)(ANX r=-.26, p＜.05; 

DEP r=-.27, p＜.05)과 부적상관을 보였다. 외현화 문제의 경

우 위험회피(HA)와 정적상관을 보였고(DLQ r=.25, p＜.05; 

HPR r=.31, p＜.05), 자율성(SD)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(DLQ 

r=-.26, p＜.05; HPR r=-.32, p＜.01), 과잉행동의 경우 자극

추구(NS)와 정적상관을 보였다(r=.31, p＜.05).

자녀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자녀 및 부모의 기질과 성격

특질을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에 제

시하였다. 우선 자녀의 기질 및 성격특질을 예측 요인으로 보

았을 때, 불안과 우울은 위험회피(HA)가 가장 잘 예측하는 

것으로 나타났다(ANX β=.52, p＜.001; DEP β=.46, p＜.001). 

비행과 과잉행동은 자극추구(NS)가 공통적인 예측 변인으로 

나타났다(DLQ β=.45, p＜.001; HPR β=.50, p＜.001).

부모의 기질 및 성격특질의 경우에는, 불안과 우울 모두 

기질 차원 중 위험회피(HA)(ANX β=.31, p＜.01; DEP β=.55, 

p＜.001)가 공통적인 예측 변인이었으며, 인내력(P)은 우울을 

예측하였고(β=.49, p＜.001), 자기초월(ST)은 불안을 예측하였

다(β=.38, p＜.01). 비행과 과잉행동은 기질 차원 중 예측하

는 변인이 없었으며 성격특질 차원 중 자율성(SD)이 의미 있

게 예측하는 변인이었다(DLQ β=-.26, p＜.05; HPR β=-.32, 

p＜.01).

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자녀와 부모의 기질이 상호작

용하는지를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, 위험회피(HA) 차원에서 

유일하게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(β=-.31, p＜.01). 자녀의 

위험회피(HA)는 부모의 위험회피(HA)에 따라 불안 수준을 

다르게 예측하였다. 자녀의 위험회피(HA)가 낮은 경우, 부모

의 위험회피(HA)가 높을 때 불안 수준이 높았다. 반면 자녀

의 위험회피(HA)가 높은 경우에는 부모의 위험회피(HA)가 

낮을 때 자녀의 불안 수준이 높았다(Fig. 1).

고      찰

본 연구에서는 부모(어머니/아버지)와 자녀의 성격(기질 및 

성격특질)과 자녀의 적응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. 

부모, 자녀의 성격은 Cloninger10)의 심리생물학적 성격모델

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자녀의 적응은 KPRC 하위척도 중 불

안, 우울, 비행, 과잉행동 소척도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.

우선 부모와 자녀의 기질 및 성격특질 간의 상관을 살펴보

았다. 성격형성에 있어 유전적,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더

라도 부모의 영향력은 지배적이므로 어머니 혹은 아버지인 

부모와 자녀의 성격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 그러나 전

체 자료를 분석한 경우에는 동일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 간 기

질 및 성격특질의 의미 있는 상관은 보이지 않았다. 본 연구에

서는 자녀군의 연령 폭이 넓은데 연령에 따른 기질 및 성격

특질에 관한 검사지 평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직접 

평정하는 중·고등학생 집단과 양육자가 평정하는 유아, 초등

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부모, 자녀 간 기질 및 성격특질의 상

관을 다시 산출하였다. 그 결과 중·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동일

차원에서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유아, 초등학생 

집단의 경우 기질 차원은 자극추구에서, 성격특질 차원은 자

율성에서 상관이 높았다. 자극추구는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

에 대한 탐색과 처벌을 회피하는 성향으로 행동 활성화 체계

(behavioral activation system)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반

영한다. 자극추구가 높은 개인은 호기심이 많고 열정적이며 

충동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는 데 반해 자극추구가 낮은 개

인은 심사숙고하고 융통성이 없고 경직된 특성을 보일 수 있

다. 또한 자율성은 개인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‘자율적 

Table 5. Correlations between offspring TCI and behavior problems

ANX DEP DLQ HPR
NS .12 .16 .45† .50†

HA .52† .46† -.18 -.09
RD -.13 -.32† -.03 .25*
P -.23 -.32† -.12 -.29*
SD -.32† -.29* -.10 -.24
C -.15 -.24* -.19 -.24
ST .26* .22 .03 .09

*: p<.05, †: p<.01. ANX: anxiety, C: cooperativeness, DEP: depres-
sion, DLQ: delinquency, HA: harm avoidance, HPR: hyperactivity, 
NS: novelty seeking, P: persistence, RD: reward dependence, SD: 
self-directedness, ST: self-transcendence, TCI: Temperament and 
Character Inventory

Table 6. Correlations between mother/father TCI and offspring 
behavior problems

ANX DEP DLQ HPR
NS .14 .09 .20 .31*
HA .28* .31* .25* .31*
RD .05 .04 -.02 .00
P .14 .21 .09 .03
SD -.26* -.27* -.26* -.32†

C .08 .10 -.07 -.09
ST .38† .33† -.03 -.04
*: p<.05, †: p<.01. ANX: anxiety, C: cooperativeness, DEP: depres-
sion, DLQ: delinquency, HA: harm avoidance, HPR: hyperactivi-
ty, NS: novelty seeking, P: persistence, RD: reward dependence, 
SD: self-directedness, ST: self-transcendence, TCI: Temperament 
and Character Invento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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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’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반영하며 자율성이 

높은 개인은 성숙하고 자존감이 높으며 효율적인 반면, 자율

성이 낮은 개인은 미성숙하고 책임감이 부족하며 비효율적인 

특성을 보일 수 있다.18) 자극추구와 자율성에서 부모와 자녀 

간 상관을 보인 것은 자녀의 기질과 성격특질을 부모가 평정

한 데서 오는 평정자 편향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다음과 

같은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. 어린 아동일수록 부모의 

활동 반경 내에서 생활하여 부모의 특성에 쉽게 영향을 받

을 수 있는데 자극추구가 높은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녀에게 

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 반해 

자극추구가 낮은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신의 활동 범위가 좁

고 자녀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

한적일 수 있다. 어린 아동의 성격은 내적인 특성보다 겉으로 

드러난 행동적 특성으로 판단하기 쉬우므로 이 같은 부모의 

활동 수준이 자녀의 활동 수준 및 자녀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

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. 자율성 역시 자극추구와 같은 

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TCI를 통한 부모, 자녀 성격

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추후 누적된 연구결과가 필요하겠다.

자녀의 기질 및 성격특질과 적응 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결

과에서는 내재화 문제인 불안, 우울이 위험회피와 정적인 상

관을 보였고 자율성과 부적상관을 보였다. 반면 외현화 문제

인 비행, 과잉행동은 자극추구와 정적상관을 보였다. 이 같은 

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.5-9) 위험회피는 처벌이나 위험

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는 성향을 말하며 행동 억제 체계

(behavioral inhibition system)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반

영한다.18)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은 안전을 중시하여 위험이 예

상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위

험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큰 

특징을 보인다. 높은 위험회피와 함께 낮은 자율성은 정신병

리의 취약 요인이기도 하다.20,21) 본 연구에서도 위험회피가 

Table 7. Regression between mother/father-offspring TCI, and behavior problems

ANX DEP DLQ HPR
R2 β R2 β R2 β R2 β

Offspring TCI .25 .21 .20 .25
NS .06 .10 .45‡ .50‡

HA .52‡ .46‡ -.25* -.15
RD .06 -.18 -.09 .18
P -.15 -.25* .01 -.16
SD -.05 -.06 .19 .03
C -.03 -.15 .08 .06
ST .09 .06 -.18 -.13

Mother/father TCI .15 .28 .07 .11
NS .12 -.08 .10 .21
HA .31† .55‡ .11 .15
RD -.01 .07 .03 .08
P .04 .49‡ .25 .27
SD -.27* -.24 -.26* -.32†

C -.04 -.02 .04 .06
ST .38† .17 -.02 -.03

Interaction (offspring×mother/father) .41
Offspring HA .50‡

Mother/father HA .20*
HA×HA -.31† ns ns ns

*: p<.05, †: p<.01, ‡: p<.001. ANX: anxiety, C: cooperativeness, DEP: depression, DLQ: delinquency, HA: harm avoidance, HPR: hy-
peractivity, NS: novelty seeking, ns: not significant, P: persistence, R2: coefficient of determination, RD: reward dependence, SD: 
self-directedness, ST: self-transcendence, TCI: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, β: standardized beta

Fig. 1. Offspring HA×mother/father HA interaction for anxiety. 
HA: harm avoidance

120

100

80

60

40

20

0
Low offspring HA High offspring HA

A
nx

ie
ty

Low mother/father HA High mother/father HA



부모의 성격 및 자녀의 성격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

- 62 -

불안, 우울을 예측하는 기질 차원이었다. 자극추구는 앞서 언

급한 것처럼 행동 활성화 체계의 개인차를 반영한다. 자극추

구가 높은 개인은 감각 추구적인 사람으로 새로운 자극을 탐

색하는 데 적극적이며 변화를 추구하고 모험을 즐기는 특성

을 보인다. 자극추구는 비행과 과잉행동을 공통적으로 예측

하는 기질 차원이었는데, 자극추구의 위와 같은 특성은 외현

화 문제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.

부모의 기질 및 성격특질과 자녀의 적응 문제 간 관계를 살

펴본 결과에서는 불안과 우울이 부모의 위험회피와 정적상

관을 보였고 자율성과 부적상관을 보였다. 이는 자녀의 기질 

및 성격특질과 적응 문제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

것이다. 그런데 회귀분석에서는 부모의 인내력과 자기초월 역

시 각각 자녀의 우울과 불안을 예측하였다. 임상집단을 대상

으로 한 선행연구22)에서 기질 차원 중 인내력은 강박적인 성향

과 관련을 보였으며, 우울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한 연구23)

에서는 우울증 환자집단에서 자기초월이 높은 경향을 보였

다. 부모의 인내력과 자기초월 차원이 다른 성격특질 차원들

과 상호작용하여 잘 발달되지 못하였을 경우 정신병리에 취

약할 수 있고 자녀의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

생각해 볼 수 있다. 그러나 인내력과 자기초월이 많은 연구에

서 일관되게 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

으므로 이 같은 설명은 조심스러우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

구가 필요하겠다. 

외현화 문제인 비행과 과잉행동에서는 내재화 문제와 마

찬가지로 부모의 위험회피와 정적상관을, 자율성과 부적상

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부모의 자율성만이 외현화 

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Rettew 등8)의 연구에서

도 자극추구가 낮은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위험회피가 높을

수록 외현화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, 본 연구에서 부

모가 위험회피가 높고 자율성이 낮을 경우 내재화 및 외현화

를 포함하여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

인다. 즉 부모가 걱정이 많고 쉽게 긴장하는 기질에 수동적인 

성격특질을 보이는 경우 자녀가 적응적인 생활을 하는 데 취

약할 수 있겠다.

자녀의 기질 및 성격특질과 부모의 기질 및 성격특질이 상

호작용하여 자녀의 적응 문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

본 결과, 불안을 예측할 때 기질 차원에서 유일하게 부모의 위

험회피와 자녀의 위험회피가 만나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. 

이는 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21)에서 자녀의 내재화·

외현화 문제 모두 부모의 인내력과 상호작용을 보인 것과는 

다른 결과이다.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위험회피가 낮은 경우, 

부모의 위험회피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자녀의 불안 수준이 

높았다. 그러나 자녀의 위험회피가 높은 경우, 부모의 위험회

피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자녀의 불안 수준이 높았다. 자녀

의 위험회피가 낮은 경우 부모의 위험회피가 높을수록 자녀

의 불안수준이 높은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. 그

런데 자녀의 위험회피가 높을 경우에는 왜 부모의 위험회피

가 낮을 때 불안 수준이 더 높아질까? 부모, 자녀의 성격 유

사성과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24)에

서는 과잉 통제하는 자녀(overcontroller)의 경우 부모와 성

격적으로 유사하지 않을 때 내재화 문제에 더 취약한 결과를 

보였다. 또한 과잉 통제하는 개인들이 위험회피가 높다는 연

구 결과25)로 미루어 볼 때, 선행연구22)의 결과는 본 연구 결과

와 일부 일치한다. 본 연구에서는 부모, 자녀 모두 위험회피가 

높을 경우보다 부모와 자녀의 위험회피 수준이 다를 경우 자

녀의 내재화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부모, 자녀 모

두 위험회피가 높을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걱정 많고 조심

스러워하는 내적상태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며 

자녀의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자녀의 불안 수준을 낮

출 것으로 보인다. 이에 반하여 부모와 자녀 간 위험회피 수준

이 다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고민

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자녀의 불안 수준을 높일 수 있을 

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가설이며 풍부한 추후 

연구들을 통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

자녀의 적응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행동, 의사소통 방식, 

부부 갈등을 비롯한 부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

루어지고 있다. 그러나 부모의 성격과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

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. 또한 성격을 생물학적인 모델

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드문데 국내에서는 Jin17)의 연구가 있

으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. 따라서 본 연구에

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

생물학적인 모델에 따른 부모, 자녀의 성격(기질 및 성격특질)

과 자녀의 적응 문제를 살펴본 것은 병원 장면에서 만날 수 

있는 아동·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.

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따른다. 첫째, 연구 

대상자들의 연령 폭이 넓은데 비하여 대상자 수가 적었는데 

유아기, 아동기, 청소년기의 시기별 특징이 다르므로 추후 연

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집단별 특징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

다. 둘째, 자녀의 성격과 문제행동에 대한 보고가 어머니나 

아버지 한 사람만의 평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자녀의 특성

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 모두 평정하거나 

교사, 자기보고 등의 다양한 평정방식이 필요하겠다. 셋째, 

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행

동과 같은 요인을 통제하지 않았다. 또한 아동기, 청소년기의 

경우 유아기에 비하여 환경적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

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부모의 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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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보다 고유한 영향력을 검증할 필

요가 있다.

결      론

부모(어머니/아버지), 자녀의 성격과 자녀의 적응과의 관계

를 살펴 본 결과, 자녀의 성격에서는 위험회피가 불안과 우울

을 예측하였고 자극추구가 비행과 과잉행동을 예측하였다. 

부모의 성격에서는 자율성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(불안)와 외

현화 문제(비행, 과잉행동)를 모두 예측하였다. 또한 부모와 

자녀의 위험회피 수준이 동일할 때보다 서로 다를 때 자녀의 

불안 수준이 높았다.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어머니나 아버

지의 기질 및 성격특질이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볼 

수 있으며 어머니나 아버지의 ‘쉽게 긴장하고 수동적이며 문

제해결에 비효율적인 성격적 특성’은 자녀의 적응 문제에서 

취약 요인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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